
어명소 2차관, “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노력할 것”

- 29일 국토위 김정재 간사와 만나 확대 운행 논의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2월 29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

간담회를 통해 국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포항지역 등의 수서발 고속

철도 운행 확대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김정재 의원은 현재 운행 중인 서울~포항 KTX의 높은 이용률을  

강조하며, 경북 동해안 지역민의 강남권역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

하기 위해 포항-수서 고속철도 노선 신설을 요구하였다.

□ 이에, 어 차관은 “고속철도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누릴 

수 있도록 내년 포항을 비롯해 창원‧진주‧여수 등의 지역까지 

수서발 고속열차를 확대하여 운행하도록 노력하겠다”면서, 지역의

고속철도 이용 불편 해소에 국토부가 적극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.

ㅇ 어 차관은 “선로용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

위해서는 철도운영 기관 간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 

교통편의를 증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

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□ 또한, 어 차관은 “국토교통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

철도망을 확충하는 등 철도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역할을 

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”이라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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